
양주시립미술관 3개 특별전 개최

EXHIBITION
2017 / 05 / 11

채연

장욱진 탄생 100주년을 기리다
양주시립미술관 3개 특별전 개최

장욱진 <나무와 까치> 캔버스에 유채 37.5×45cm 1988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장욱진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장욱진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와 더불어 
20세기 한국미술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 2세대 서양화가에 
속한다. “나는 심플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듯이, 그는 평생을 
아이, 어른 모두 좋아하는 단순한 그림을 그렸다. 가족, 집, 자연 
등의 일상적 소재를 순수하고 소박하게 그린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장욱진은 1917년 충남 연기군에서 지역 대지주 가문의 
4형제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인 그는 경성고보에 진학하여 미술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양정고보에 편입해 1937년 조선일보사 주최 <제2회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에 <공기놀이>를 출품하여 최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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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진학, 1940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했다. 해방 이후 1947년 
김환기 백영수 유영국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를 결성하기도 
했다. 1954년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로 취임하여 1960년까지 
재직한 이후에는 남양주 덕소, 서울 명륜동, 수안보, 경기도 
용인의 마북 등에 화실을 짓고 평생을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작업에 
매진했다. 1990년 작고했다.

장욱진 <가족도> 캔버스에 유채 7.5×14.8cm 1972

경기도 양주시에서 2014년 설립한 양주시립장욱진 미술관은 
장욱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한해 동안 작가의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직까지 미술관을 방문해보지 않았다면 올해가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상히 알고 
싶었던 관객이라면 계절별로 이어지는 2건의 테마 기획전과 
상설전까지 총 3개의 ‘장욱진 특별전’을 챙겨볼 것을 권한다. 
미술관의 2017년 연간 프로그램 중 첫 ‘테이프’를 끊은 행사는 
<SIMPLE 2017 - 장욱진과 나무>전(4. 28~8. 27)이다. 
장욱진의 심플하고도 자연친화적인 자연관이 돋보이는 풍경화, 
특히 나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화 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전국 각지의 미술관과 개인소장가 등에게 
흩어져있던 ‘나무 그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작가의 화업 
인생에서 초반기에 해당하는 1950년대부터 그가 작고한 해인 
1990년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작업한 나무 그림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수목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봄과 여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과 맞물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미술관 공간과 
어울리는 ‘나무’ 소재의 그림을 장욱진의 대표적인 화업 시대별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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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총 4개로 나뉘어 구성된 시기별 출품작을 보면 사계절의 
감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욱진의 예술세계 초반기를 
아우르는 ‘유학 이후 및 덕소시기’(1943~74)에서는 붉은 계열의 
배경색 위에 싱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나무 한 그루를 화면 
중앙에 그린 <수하>(1954), <거목>(1954)이 눈에 띈다. 그의 
작업세계의 중반기에 해당하는 ‘명륜동시기’(1975~79)에 그린 
나무들은 앞선 시기의 그림보다 나무의 형태가 더욱 웅장하고 
푸른 잎이 무성하다. 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과 동물의 활기찬 
형상도 눈에 띈다. 명륜동시기 이후 1980~85년까지 시간을 
보냈던 수안보에서 그린 <나무>(1983), <산과 나무>(1985) 
등에는 푸른빛이 사라지고 검은 빛으로 변한 채 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모습이 선연하다. 마지막으로 장욱진이 
말년을 보낸 용인시기(1986~90)에 남긴 <감나무>(1987)나 
<나무>(1988)를 보면, 가지가 앙상한 나무에 흰 눈이 쌓인 
모습을 그리는 등 겨울의 계절감이 더욱 뚜렷하다. 결국 화가 
장욱진이 생애 전반에 걸쳐 그린 ‘나무’란 그가 열렬히 사랑했던 
‘자연(ê6)’ 그 자체다. 나아가 순수한 삶을 추구했던 작가의 이상이자 
곧 자기 자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석재 글, 장욱진 그림 ê날이샛다ë 1954

이 전시에 이어서 5월 26일부터는 작가의 삶 전반을 세밀하게 
조망하는 상설전 <장욱진 삶과 예술세계>(종료일 미정)도 
열린다는 소식이다. 대표작 <가족도>(1972)를 비롯한 주요작 
20여 점은 물론 작가의 유품, 다큐멘터리영상,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그의 마지막 용인화실을 재현한 공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가을에는 한국의 전통예술과 맞닿아있는 먹그림과 
도자를 선별한 기획전 <장욱진의 먹그림과 도자>(9. 12~12. 
3)를 연다. 전시를 통해 작가의 동양적 예술철학을 음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중에는 장욱진의 미술사적 위치와 
의의를 되짚어보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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